
존경하며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주님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요즘 케냐는 우기철이 지나고 쾌청한 날씨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점

점 먼지가 풀풀 나는 긴 건기철로 접어들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에 있을 대선으로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답니다.  

1. 문자학습학교 

지난 4월과 5월에 열렸던 문자학습학교 모습입니다. 현재 3차 

문자학습학교가 6월 5일부터 2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했던 고아 아이 중에 한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크리

스틴양이 처음으로 참석 중에 있습니다. 6월 18일 마칠 때까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열심, 순탄한 형편을 주시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침례식 

5월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55명 중에 저희들이 

후원하는 고아 아이들 2명(데이비드 모종, 제임스 에길란)도 

참여하여 기쁨이 더욱 컸습니다.  

 

3. 아이들 소식 

아이들이 난생 처음으로 손수 새 옷과 신발을 고르는 기쁘고도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먼 곳에 있

는 아이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 할 수 없어서 다음에 따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부쩍부쩍 커가는 아이들

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뒤에서 이름 없이 이 귀한 아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하는 후원자들을 

생각하면 주님께 마음 가득 감사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아이

들이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

니다.   



4. 나코리옹오라초등학교 

저희들이 처음 건축하고 보육원을 개설했던 나코리옹

오라교회를 방문하여 초등학교와 보육원 아이들을 믿

음으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교실(교회당)에

서 8학년까지 함께 공부하느라 씨름을 하고 있답니다. 

아직도 유목을 하는 부모님을 따라 학업을 중단한 채 

떠나는 아이들이 많고 열악한 환경 탓에 임명 받은 교사들이 자꾸 바뀌는 어려움이 있답니다. 두분

의 장로님이 전하신 간증과 권면이 아이들의 삶과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믿음 안에 기도와 말씀

읽기를 꾸준히 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방문하기 이틀 전에 나코리옹오

라교회 제임스목사님의 아내가 첫 아이

를 분만했답니다. 옛날 저희들처럼 집에서 분만하는데 모래 위에 뉘여있는 신생아를 보

며 건강한 모습에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답니다. 이들은 주로 저녁 한끼만 

먹고 가뭄이 심할 때는 몇일씩 굶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자주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

려주세요. 또 말라리아와 각종 질병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5. 아름다운 투르카나 

잠깐의 

우기철이 

지난 뒤 

갑자기 

피어난 

투르카나 야생화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향기에 취

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1. 6월 20 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아프리카총회를 위해서- 

총회 기간 내내 성령님의 깊은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이 회복되고 성령충만하도록, 안전하고 순조롭도록, 또 총회를 섬기기 위해 오시는 

강사목사님과 섬기는 교회를 위해 

2. 투르카나 베이스 숙소동 건립을 위해서. –  

이 곳의 환경과 실정에 꼭 맞는 형태와 디자인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